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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회)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우심을 나 

타내실 때에 무엇을 하셨는가? 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님께서는모세가율법을받을때 
어떻게 나타났는가? 에하나님께서 7년쳐원화목제 

물을 세우라고 명 령 하셨다(출 

25:21~22， 30:6 ; 레 16:13). 온 백 
성에게 율법을 읽어 주었고 송아지 

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로마서 3:25-26) 

우슬초를 취해서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렸대히 9:19~2잉. 피를 장막과 그했l 뿌려 

정결하게 함으로 죄가용서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옹세상을 위해서 예수그리스도를 화 

목제물로 세우셨다{롬 3:25 ; 히 1O:5~7_ 9~l이. 그리스도를 믿는자마다 하나님의 진노 아 

래 있지 아니하고오히려 하나님의 영굉어1 침여하는소망을가지고기뻐할수있게 히셨다 

(롬 5 :2).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음은 곧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정확한 시간에 행 

하셨음을 뭇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롬 5:10~11). 그리스도의 죽 

음과부활하심을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의 사역은죄인을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셨고또한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받아하나님 

과 화목하게 히여 주셨디{엠 2:4~6).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롬 5:1,9). 참으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 

으신 것은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대고후 5:19) .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회목제물로 세우셨을 때에 무엇을 원하셨을까? 이에 대해 바울 

은 “하나님께서 옹 세상에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 하심이다라고 대답했다. 로마서 

3:21~31 말쏟11서 반복된 단어가 나타냄’ 이다. 나타냄’ 이라고 할 때에 여기에는 ‘누가， 

(1"'5부에배) 및 

5월입니다. 그런데 이러 

도취되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부 

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 

성령의 열매(갈 5:22~23)로 용성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서 시작합니다(갈 

5:24>. 따라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제4차 

행활쩨은우리에게 매우소중한시간입니다. 

흑혀 어린이 · 어버이 주일을 맞아 드리는 가족연합 

예배(2.3부)를 통하여 온 가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터 위에 세 

워진 주님의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천국일 

문이 되어 이웃과온땅 열방을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히는 성도들의 가정에는 분명 성령의 열매로 가득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은총을 충만히 체 

험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향기(고후 

」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가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의가나타났음’ 으로시작한다. 그 

리고 여러 모양으로 그 내용을 드러낸다.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써 하나님의 의를온세상에 나타내셨다. 그러므로그리스도의 죽음과부활의 사건 이래로 

하나님의 의는온세상에 현존하는 실존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새 세 

계가 임한 것이다(고후 5:17). 하나님께서는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 

수그리스도를 믿는자들을 의롭다하신다{롬 3:26). 

많은사람들이로마서 3장 26절말씀을 하나님의의를하나님의성품중하나로생각하 

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인간의 상태’ 로 생ζ념}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는다. 이 말혐l 근거때 여러 모양의 신학적인 해석들이 나왔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왜 그리스도가 죽어야 했는가r 하고 신학적인 이론을 밝히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 

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행동없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 주셨는가r 를 기록하였다. 로 

마서 3장 21절과 2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의 의다{롬 3:2히. 우리는 그 

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수 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고 온 서，p.J에 나 

타났다{요 3:16).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또 그리스도 안 
에서 사는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로워지는 것이대골 2:18~2이. 예수님과 같이 하 

나님으로부터 엄한의가된다. 이 의는결묘우리들자신이 만든우리들의 의가아니며， 그 

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의다. 율법에 의한 의가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의다.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에 근원을 두었다. 그리 

스도를 통하여 임한 새 세대의 의는 그 근원이 하나님 자신의 의이며 이 하나님의 의는 그 

리스도 예수를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이지만우리 가운데 역 

사하는실존적인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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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e맑rmon때1 

QUESTION OF JESUS 
(J5)SO when they hadfinished breakfast, Jesus said to Simon Peter,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He said to Him, 
“ Yes, Lord; You know that 1 love You" He said to him, “Tend My lambs." ... (l7)He said to him the third time,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Peter was grieved because He said to him the third time, 
“Ðo you love Me?" And he said to Him, “Lord, You know all things; You know that 1 love YOU." 

Jesus said to him, “Tend My sheep." (John 21:15-17) 

p~하ter expenence어d th때h 

times wh에베1끼비il벼e warπm메n에i띠n매1밍9 h에1imself by a f끼ire. He betrayed the per잉son whom 

He loved the most, and yet he became the greatest proclaimer of the 

gospel. God used Peter to put the fire of the Holy Spirit into others . He 

turned out to be a bold preacher, who stood before the men of .Judeaand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at Pentecost and said, “ Therefore let all the 

house of Israel know for certain that God has made Him both Lord and 

Christ-this Jesus whom you crucified :' (Acts 2:36). How is this possible? 

After denying Jesus three times before His crucifixion, and meeting Him 

twice after His resurrection, Peter didn’t change. His mind was still set on 

, his old ways, " Simon Peter said to them, '1 am going f ishing.’ They said to 

him, ’We will also come with you .' They went out and got into the boat; 

and that night they caught nothing " (Jn . 21 :3). When Jesus first met Peter 

he told him that He would make him a fisher of men, but Peter was stuck 

on being a fisher of fish. AII of Jesus' minist이 work hadn’t resulted in much 

of a change in Peter’s life . So, how is it that this man became one of the 

greatest witnesses of the gospel? The reason stems from our graceful 

Lord ’s seeking and questioning. During His third visit with Peter, after His 

resurrection , Jesus asked him three questions . These wonderful three 

questions put everything in perspective for Peter to glorify God through the 

power of His Holy Spirit 

The first public question that Jesus asked Peter had to do with ministry, 

“ So when they had finished breakfast, Jesus said to Simon 'Peter,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 He said to Him, ’Yes, Lord; 

You know that 1 love You .’ He said to him, 'Tend My lambs' '' (Jn . 21 :15) 

Jesus was asking Peter if he was really going to put Him first in his life. He 

had forgiven him for his three denials, but Peter still placed his confidence 

and beliefs in his own abilities, talents, good deeds, nard work ethics, and 

personal commitments . When you think about it, none of these things 

qualifies you before God. None of these things make you acceptable to 

God. The only great thing, the only real thing that makes anyone acceptable 

and qualifies them to serve God is the love that comes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Do you have this kind of love? Do you have the love of Jesus 

that puts Him first, before your family, friends, work and play? Many of 

Joday’s believers put their professional careers , financial res 

and from among your own selves men will arise, speaking perverse things, 

to drayv away the disciples after them . Therefore be on the alert , 

remembering that night änd day for a period of three years 1 did not cease 

to admonish each one with tears . And now 1 commend you to God and to 

the word of His grace, which is able to build you up and to give you the 

inheritance among all those who are sanctified" (Acts 20:29- 32) . When it 

comes to the souls of human beings, nothing can change their course but 

God ’s Word . Recently, the churches in this world are not giving God 's 

children good food. Peter tells us, " Iike newborn babies, long for the pure 

milk of the word, so that by it you may grow in respect to salvation, if you 

have tasted the kindness of the Lord " (1 Pet. 2:2- 3). and “ shepherd the 

flock of God among you, exercising oversight not under compulsion, but 

voluntarily,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and not for sordid gain, but with 

eagerness; nor yet as lording it over those allotted to your charge, but 

proving to be examples to the flock"(1 Pet. 5:2- 3). Paul also says, “ Be 

diligent to present yourself approved to God as a workman who does not 

need to be ashamed, accurately handling the word of truth " (2끼m . 2:15). AII 

churches need to preach the Word of God and all believers need to hear 

the Word of God, not eaπhly th ings, to grow and prosper in His love. 

The th ird public question that Jesus asked Peter had to do with agape 

love, “ He said to him the third time,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Peter was grieved because He said to him the third time, ’Do you love 

Me?’ And 'he said to Him, 'Lord, You know all things; You know that 1 love 

You.' Jesus said to him, 'Tend My sheep’ " (Jn. 21:1 기. I\Ilinistry work and 

church work require agape love. Agape love can be defined as intell igently, 

intensely willing the best for another. Christian love means more than a 

love for the Giver of love; it is love in action among God's children, toward 

themselves as well as those who do not yet know such love. Peter said he 

loved Jesus before he denied Him . so now Jesus wants Peter to 

understand agape love. John 3: 16 is perhaps the best example of such 

love,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 but have eternal life ." 

Romans 5:8 also deeply emphasizes agape love, “ But God demonstrates 

His ow n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Agape love even means love toward your enemy. When you practice 

agape love you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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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훌 후입 멸교 

l 다음주일셜교，1 

여l 수님의 질문 
(15)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샤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련 양을 먹이라 하시고 ••• (17)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야 네가 나를 샤랑하느냐 하시나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야시오매 내가 주님을 샤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15-17)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찍면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가장사랑했던 ‘분을배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그후그는가 

장위대한복음전도자가되었습니다. 하나님은다른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을붙이 

는 데 베드로를 시용하셨습니다. 그는 담대한 설교자로 변했습니다. 베드로는 유 

대인들과 예루살렘 주민들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옹 집은 확실 

히 알지니 너희가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하나님이 주와그리스도가되게 하 

셨느니라 하니라!' (행 2:36).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 

지만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미음은 여전히 그의 옛 생활어l 머물러 있었습 

니다. ‘지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날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요 21:3). 베드 
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 

하셨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의 모든 사역은 베드로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 

게 이런 사람이 가장 위대한 복음의 증인 중의 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그 이 

유는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신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 

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베드로와의 세 번째 만남에서 그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 

지셨습니다. 이 놀라운 세 가지 질문은 베드로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 

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시몬아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신 첫 번째 질문은 목양사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링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링히는 줄 주님께서 。씨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OJ-을 먹이라 하시고” 

(요 21:15).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정말로 그의 삶에서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두겠느 
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일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의 확신과 믿음을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재능， 선행， 윤 

리적 노력， 개인적인 헌신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여러분은 어떤 것 

으로도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중어떤 것도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여러분을 도외줄 수 없습니다. 위대하고 실제적인 한 가지， 즉 누구든지 하나님이 

받을 만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해 주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자신의 가족， 친구， 사업， 여가활동보다주님을 첫 번째로 둘 수 있는 예 

수님에 대한사랑이 있습니까?오늘날의 많은신자들은주님보다자신의 경력， 재 

정적인 자원， 여7씨간， 가족으로서의 의무 등을 더 중시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 

양사역은항상모든일에하나님을첫번째 최우선으로둘것을요구합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신 두 번째 질문은 교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링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OJ-을 치 

라 하시고."(요 21:16). 예수님의 양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 
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주님의 은총으로 돌보 

기를원히십니다. “여러분은자기를위하여 또는온양떼를위하여 삼가라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행 20:28). 목양사역은 예수님의 보혈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 

다. 오늘날 아주 많은 교회들이 세상 문빽 미혹되어 있고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 

씌 말씀과 뒤섞는 사역자들에 의해 이꿀리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 

갱생판옥사 

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 

자들을 꿀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 

가아노라그러므로여러분이 일깨어 내가삼년이나밤낮쉬지 않고눈물로각사 

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 

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 

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행 20:29~32). 인간의 영흔에 관한한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방향을 비꿀 수 없습니다. 현대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에게 좋은 양식을 먹이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 

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히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뱉전 2:2~3). 그리 

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돗을 따 

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히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벤전 5:2~3). 바울 또한 말합니 

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문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팀후 2:15). 모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 
씀만을 선포해야합니다. 또한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번성하려면 모든 신 

자들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네가나를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신 세 번째 질문은 아가페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 

다. ‘제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이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째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 

을 。씨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히는 줄을 주님께서 。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OJ-을 먹이라?' (요 21:17). 목양사역과 교회의 사역은 아가페 사랑을 요구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타인을 위해 최선의 것을 구하 

는 마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주는 사랑 그 이상을 의 

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 그러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 기운데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을 부인하기 전에도 주님을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가 

페 사랑에 대해 이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16은 아가페 사랑의 대 

표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8 또 

한 아가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 

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 

니라 아가페 사랑은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할 것을 의미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실 

천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갈 5:22~23).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으 

로부터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합 

은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 

니"(롬 5:5). 

사랑하는여러분， 예수님은우리가주님을따르기를원하십니다. 정말로여러분 

은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첫 번째로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역과 교회생활 

이 아가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베드로를 찾 

아오셔서 세 가지의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고 그의 마음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님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 기억했고 성령은그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할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3주 후면 성령강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러기에 앞서 예수님의 중요한 질문에 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기 원 

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 우 

리의 마음을 내어드립시다. 아멘.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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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다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었다. “지 

금부터 칠 일이면 내가 사십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 

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창 7:4)는 주님의 경고는 그대로 실행될 것이기 때문이 

다. 홍수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방주뿐이었다. 사람들뿐 

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도 방주로 초청되었다(창 6:19). 말이 통하지 않는 생물 

들을 방주로 이끄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것들의 양식까지 준비하는 

얼은 더 어려웠다. 더군다나 비가 내렸던 사십 여일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몹시 흔들리는 방주 안에서 동물들의 울음소리와 여러 가지 악취로 고통스러웠 

으며 외부에서 들리는 비명소리에 무척 힘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이 일 년 

남짓 진행(창 7~8장)되었으니 방주 안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상상이 가 

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방주로 들어가기를 거부한다. 구원의 길은 분명하지만 

마가톡울 캉때횡 

예수님은 
성전이 무녀칠 껏을 
예Jl하신 다(1 3:1-2) 

예수님은 미래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 

지 않으셨지만 13εk게서는 많은 예언을 

하셨다. 어떤 예언은 매우 명료한 반면 

어떤 예언은 모호하기도 하다. 그래서 마 

가복음 13장의 해석을 두고 많은 신학자 

들은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다. 마가복음 

이 기록될 당시의 상홍써l서 그리스도인들 

은 심한 핍박을 받았다. 환닌속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였다. 이와 

같은 상훌k거l서 초대교회는 두 가지 질문을 가졌다. 재림의 시기와 재림을 준비하는 

태도였다. 재림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 따라서 재림을 준비하는 참 성도의 

태도는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과흐L문명 시대 

를 사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인간의 그 어떤 해석을 가미하지 않고 마가복 

음 13장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E란히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방주 안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이 두려워 그곳을 피하려고만 한다. 방주는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방주에 들어간 사 

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실체이다.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할 뿐 영생을 확증해 주는 십자가를 원히는 참 신자를 찾 

기 어렵다. 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실하다(롬 6:23). 방주를 거부 

한사람들은모두죽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입은노아(창 6:8)와그의 7택은홍 

수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 받기 위해서는 방주로 들어가야 한다. 

초청에는 믿음으로 응해야 한다 방주로의 초청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창 7:1). 노아에게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 

11:7).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초청에 응할 때에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엘 

2:8~9). 홍수 전에 방주로 들어가야 송}듯이 우리는 심판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 

가를 붙들어야 한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 

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요 3:36). 더 이상 고민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향해 나아가자. 

초정은 노아의 온 가족이었다 노아의 믿음으로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다. 정 

확히 뺨서 주님은 노아를 포함한 옹 가족을 초청하셨다. 바울은 빌립보감옥 

간수의 질문(행 16:30)에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 

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행 16:31). 주님은 가정아 깨지는 것을 원하 

지 않으신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족은 어디에 있는개 모든 가정은 그리스도 

께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만이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며 어떤 세상풍파에도 흔 

들리지 않는 가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왜 그런가? 주의 성실하심 때 

문이다(시 119:90). 부모는 권위를 버리고 자녀들은 주안에서 순종하자.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들자. 내가 보혈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가족은 주님 

의초청에응할수있다. 

“방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란 어렵다. 세상을 생각할 때 

방주로 들어가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홍수에서 구원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방주뿐이다. 방주로의 초청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며 이 초청은 

우리 기족을 향해 있다. 무엇 때문에 주저하는가? 문제는 믿음이 없는 나’ 에게 

있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자.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 

으신 예수님， 바로 그 자비하신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부르고 계신다. “지금 오 

라. 지금곧나아오라1" 아멘. 

그리고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이다(녹 21:5-6).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자긍심과 교묘L이 대단했다. 그런데 이미 성전은 에덴 

의 회복을 상징하는 가나 흔인 잔치의 첫 표적을 보이신 후，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셔 

서 인간의 욕망으로 더러워진 성전을 청소하셔야 할 만큼 더 이상 하나님의 집으로서 

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그들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 

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끼신 12:5)의 

말씀l2}을 앞세우며 성전을 또 다른 우상으로 묘띨었다. 성전을 청소하신 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2:19)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서 유대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은 진심으로 회개해야 했지만 그들의 악행은 더할 뿐이었 

다. 성전에 관련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처벌하는 빌미로 삼았다 

(막 14:58 ; 마 26: 61).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었다(렘 7:3- 4). 그 

성전에서의 여러 논쟁과 가르침을 마치신 예수님이 성전을 나가실 때 한 제자가 질 런데 예레미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말 

문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막 씀을 듣지 않았다(렘 7:8-11). 계속해서 종교지도자들해1 의해 왜곡된 말씀에 현혹되 

13: 1). 당시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닌 헤롯 왕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건축한 어 그들의 선조들처럼 멸망의 길을 걸었다(렘 7:32-34).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처럼 

성전이었다. 성전 건축에 사용된 돌 하나의 무게가 100톤이 나갈 정도로 그 규모가 웅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은 놀라운 것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의 십 

장했으며 화려함의 극치였다. 한 제자가 바로 이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질 자가와 상관이 없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두 무너질 것이다. 나의 욕망을 채우 

문을 던진 것이다.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은 매우 놀랄만한 대답을 하셨다. “네가 기 위한 또 다른 성전을 묘띨지 말자， 예수님이 없으면 제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한 성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막 13: 2). 전이라도 헛된 것이다. 예수님묘L이 대답이시다. 마지막 때에 진실로 믿는 자가 되어 

이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 감람산 언덕에서 내려오시며 복음을 거 주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전이 되자(고전 6:19).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 

부하는 예루살렘에 임박한 멸망을 안타까워하시며 우신 적이 있으셨다(녹 19: 41- 44). 고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걷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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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수님온니뻗11 

어떤말혈율하샘I요? 

“영민아! 이리2r.-:’ 하시면서 안 

아주실 거에요.(김영민，유아부) 먼아! 

사랑해.(안 민， 유차뷔 대성이， 초빵 잘 한 

다.(김대성， 유치부) 끼t랑한다:’ 고 말씀하셔요.(노 

민， 유치부) 징잔하고 에쁘게 말씀해 주실것 같아요.(김 

보밭， 유년뷔 “우려워하지 말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 

i!{’ 엠수진， 호퉁부) 항상 기뻐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 

서 에수닙 믿는 아이답다고 징찬해 주실 것 같아요.(0싸리， 호 

둥부) 나와 함께 전국에 가자j。에운， 소년부) 널 구원해 주 

겠다.(경F과규， 소넨부) 

어빼4외기도 

건강하고 지빼|륨고 하나님이 보시 

기에 예본 딸로 자라나71률 기도합니 

다.먼뼈아 엄마 명야휘 엄마 。빼의 주님이 

아닌， 하진이의 에수님￡로 만나는 그날까지 말 

j검회진 엄마， 

영아:Ij!.) 

에수님이왜훌아요? 

전국에 가게 해 주시고항상 나와 함 

께 해 주시니 좋아요. 에수님 날 구원쩨 주셔서 감 

사하고 사랑해요.앤에원， 유년부) 나의 죄를 워해 십자가 

에 못 박핵 죽으심으로 죄를 씻어 주셨어요.(김정인， 휴반부) 나 

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넙 사랑해요.(김후흩， 유년뷔 날 

시랑해 주시기 때문에 참 좋아요.(감에렴， 효률부) 

에수님이 소연야톨 시량빼 추시는 것 

저렴 저도 ξ바들을 사랑할꺼|요‘엠~휩 

유차힐) 예수님， 좌악에 빠졌던 저톨 구원혜 주 

셔서 감사혜요. 비륙 지금운 어려셔 외국에 가서 에 

수닝을 믿지 않은 아이들。|나 어률툴쩌|게 전도하는 선 

교사가 될 수 없지만， 지급 내 추변에서 애수남흩 믿지 않 

운 아01들어|께 전도하겠어A빨후명， 훌톨휘 에수님 안 

믿는 아이들。| 여|수남율 믿께 빼 주셰요‘앤톰민， 소년.IjI.) 

에수님， 저획률 위째 률아가셔서 감사합니다. 앞요로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다니겠슐니다(홈에친，소밴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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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훌과 U 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지난 수요일， 6개월 동안 중등2부 예배에 한번도 나오지 않은 승열이라는 친구 

를 찾아 승열이가 다니는 학교와 집으로 갔습니다. 예전부터 만나러 가고 싶었지만 

여러가지 사정이 허락되지 않아서 다녀오지 못했었는데 드디어 가게 되었고 만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로 다시 나오도록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참으로 감격스 ‘ 

러웠습니다. 

그러나 학교 앞에서는 얼굴을 잘 모르기에 학생들의 명찰을 살피며 이름을 혹앤 

했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다리다가 집으로 가서 기다리 

는 것이 좋겠다 싶어 집 앞으로 갔습니다. 승열이의 집 앞에서 중학생 같아 보이는 

친구들이 오면 혹시 승열이가 아닐까 하고 물어보고 학교가 어딘지 확인하며 한 시 

죠F이나 지났지만 만나지 못하고 결국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승열이 

에게 펀지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승열이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 예수님은 그 아이가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편지를 쓰 

면서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 

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흡 마리를 

ιk계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마 18 :12),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찾으려는 목자의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어린 양들을 

더욱 사랑하며 관심과 연료띨 긴밀하게 하고 이제는 혼자서라도 학생들의 학교와 

집을 찾아 심빌낼 가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이 저에게 영 

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큰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주님묘떨 의지하며 계속해서 학 

생들과의 만남을 지속하기를 소망합니다. 

솜미영(교사， 중등2부) 

기 적 이 나에게 ... 

먼저 주님께 성금요일 칸타타와 말씀， 성찬의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나 

를 초청해 주신 것에 감사한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c요 6:40), 열심을 다해 의의 길로 가려고 애쓴 이스라엘 백성이 ， 하 

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대언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눈앞 

에 두고 자신들이 묘녁든 신앙의 잣대로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다. 

그렇게도 어렵고， 그렇게도 귀한 구원 !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단 밀엔가. 이것은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칩을 받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고 기 

이하고 신비한 ‘기적’ 이다.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풍부흔에 참여하여 십자가의 놀 

라운 신비를 찬양할 뿐이다. ‘멋진 나 가 아니라 죄인의 찬양， 죄인의 성찬을 주님 

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있었던 칸타타와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성효k게서 

또 한 번 절실히 느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김 욱(집사 1교구)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불순종으로 영원한 형벌과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 
었던 소망 없는 인죠」을 위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여전히 교만 

한 사료될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신 전도 

자.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바람과 바다를 잠죠F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 그러나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하시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맞으시며 

온갖 모욕과 멸시 당하시며 십자7}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모든 상홍」을 뒤집 

으실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 

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 답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자랑 되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며 미움과 

핍믹」을 당하나 주님이 나타나는 생명의 길입니다. 계속해서 가르쳐도 알아 듣지 못 

하는 제자들을 보시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딴 생각하는 성도들을 보며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주님의 마음과 위임목사님의 마음이 조금은 느껴집니다. 진정 나 

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꼭 붙잡고 깨닫는 믿음의 길이 행해지게 하옵소서 . 

잘못된 것들을 보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숨돌랄만하면 펀한 길만 가려고 합니 

다. 어느 틈엔가 내가 주인공 되려 하고 나의 색깔이 나타납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 

지 모를 ‘저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흘히 여겨 주 

시옵소서 . 이 땅에는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 

라보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악을 심판하 

실 나의 주님을 생각하면 샘솟는 새 힘을 얻습니다. 모든 고난， 슬픔 이긴 뒤에 주 

님의 좋은 군사로 잘 훈련되어서 죄악 중에 헤매는 자들에게 생명줄 던지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정옥(집사， 22교구) 

나 가진 보든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 

다. 오로지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으로 나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 

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 세i，1-<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 . 

주님 감사합니다 연합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다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내 마음속 

에는 주님을 향한 성령님의 타오름이 있었다. 세i，1-<게서 살아갈 때에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오늘 느꼈다. 

계속 이어지는 찬양 속에서 내 눈으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이었지만， 오 

늘만큼은 주님이 이 찬양을 직접 부르시고 우리가 화답하는 것 같았다. 특히 〈나 
가진 모든 것〉을 부를 때에는 역시 나는 주님의 자여라고 생각하였고， 지금까지 내 

가 지은 모든 죄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너무 감사하 

게 생각하게 되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아 

무것도 모르고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악순환의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하다.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찬양을 연습하는 날이 많아졌다. 예전엔 많이 어색해서 

그냥 찬양을 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찬양을 하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좋다. ‘정말 
로 죽는 그 순간까지 찬양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만 해도 마음이 평 

안하다. 나만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 

리 교회 온 교인들이 가졌으면 좋겠 

다.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자녀 

인 것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지 더불어 오늘 성 

만초F을 통해 예수님은 

항상 나에게 마음을 열 

어 두고계시며， 그마 

음을외면하는것은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도 깨닫 

게 되었다. 

오다현(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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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의 실천， 

‘ 교회 내메서는 빈드시 서앵 

‘ 주차를 안내하는 차랑안내부원 

‘ 잘못된 화딘 후면 주차 

‘ 바르게 주치한 회단 전면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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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도착안선교팀 (l 개 팀) 

기 간 

4월 23일(목) ‘ 5월 1 일(금) 

쭈찌질써 l 청 n 기킬림 

주차질서부터 

주일을 비롯해 예배와 집회가 있는 날이면 
많은 차량들로 교회가 붐법니다. 주차장에 가득 

찬 차료t을 볼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진실로 사 

모하여 원근각처에서 오는 성도님들을 향한 하 

나님의 사랑스러운 눈길이 느껴집니다(왕상 

9:3).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성도님들과 
카풀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다소의 불편함이 있어도 차량 

안내부원의 지시에 따라 주시는 성도님들께 깊 

은 감사를드립니다. 

더욱 원활하고 아름다운 주차질서를 확립하 

기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 

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교회 내에서는 반드시 

5krn 미만으로 서행하십시오. 어린 아이들이 많 

은 주일에는 더욱 주위를 살펴 운전하시기 바 

랍니다. 반드시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시고， 화 

g.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면주차해 주십시 

오. 그렇지 않을 경우 식물이 죽습니다. 이중주 

차 시에는 반드시 기어를 중립에 놓으시고 잘 

보이는 곳에 연락처를 두십시오. 중직자들은 제 

2교육관 주차장을 이용하시고， 세차는 집이나 

세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실천은 아주 작은 삶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말뿐인 자기 부인이 아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삶에서 몸으로 실천하며 

교회에 들어서는 첫 관문인 주차질서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특히 차량의 흐름을 가장 잘 파 

악하여 차량안내부원들의 지시에 잘 따라주시 

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 

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 

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골 2:5). 

(행정위원회 ) 

연재 시역 중인 선교텀 (2개 텀) 

기 간 | 팀 | 팀장 
4월 30일(펙 -5월 7일(목) I 13교구 1팀 | 최현구 

4월 30일(목)-5월 7일(뢰 I 16교구 1 팀 | 구승회 

팀 장 

김정배 

신임 교역자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복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뀐살전 3:낀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백만목사 

(1970. 3. 10) 
박남미 사모 외 3남 

김운창목사 
정년2부 지도 

(1971.6. 7) 
배정애 사모 외 2남 

차진희 전도사 
연집국 부지도 

(1962.11.19) 

이향란 전도사 

(1965. 1. 25) 

천 7，/ Î I 챈껄 

죄인을 구원해 주선 

감사합니다! 

걷드u 
• rc , 

불교집요뻐l서 태어난 저는 어린 시절 단 한 번도 교회에 간 적이 없었 

- 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생활 속에 살았습니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보다 어떤 면에선 더 악한 죄인 

이었습니다. 결흔해서도 여전히 죄악과 세상 유혹에 빠져 있을 때 이웃에 

사시던 집사님의 권유로 충현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일날 새신지부에서 성경공부를 하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에 오면 성경공부가 좋아서 다시 주일을 기다 

렸습니다. 그때는 아무 것도 올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주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세상의 즐거 

움과 친구들의 유혹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마뀌와 사탄은 교회 가 

지 못하게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아들 여 

섯에 딸 셋의 구남매 중 다섯째로， 가족들의 핍박도 있어 힘들고 외로웠 

습니다. 갈 길을 잃고 헤매며 아무 소망이 없던 이 죄인에게 주님이 찾아 

오셔서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주님의 은혜와 사 

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회개기도를 하게 하시고 눈 

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고맙고 감사해서 어린 o}이처럼 뛰며 마냥 기쨌습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부모님이 집사 직분을 받으시고 주님 곁으로 가셨으며， 저를 핍박하던 형 

제들이 지금은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전엔 세상 낙 기쨌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몇 번이고 반복해서 찬송을 부르 

면 어느 새 저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주님， 천하고 무능한 이 죄 

인에게 주의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 

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드랄 것은 이 

몸밖에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 이 

죄인을 날마다 ， 죽여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게 하소서 . “하나님이여 나 

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시 16: 1). 죄 

악으로 영원히 죽었던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예 

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김홍기 

(장로， 에바다부부장) 

\/ 새 가 족 jEi를L 완 영 압 니 다 φ 

번호 성영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664 최수영 6 청년 1부 정상임(4) 681 최나지 25 카자흐스탄 최루슬란(25) 

665 고영호 6 중등1부 전심진(2) 682 이현경 12 청년 1부 서딘비(15) 

666 조장휘 19 장년3부 김정호(8) 683 정해원 23 대학부 한정석(18) 

667 임승섭 8 중등1부 한현석(2) 684 손혜진 21 유년부 

668 양재숙 21 장년2부 앙영숙(16) 685 깅영기 6 청년 1부 장경욱(6) 

669 이정철 9 정년 1부 김재순(8) 686 이금자 17 소앙부 이기림(17) 

670 장은비 5 중등1부 이정화(5) 687 이학봉 25 중국 김대웅(2) 

671 김명희 10 장년 1 부 ‘ 승정흐1( 1이 688 박미경 16 청년 1 부 권에스더(14) 

672 문성태 11 장년2부 김정옥(14) 689 배승애 6 장년2부 박정숙(6) 

673 김신애 18 정년 1 부 전경자(18) 690 김준영 4 대학부 김승희(1) 

674 강용식 20 청년 1부 김지선(5) 691 사샤 25 우즈백 엘지(25) 

675 박병희 10 청년2부 깅남순(19) 692 주절응 청년 1부 깅승희(1) 

676 오현정 13 대학부 693 최세현 청년1부 정춘자(14) 

677 이주승 22 대학부 최종란(1) 694 오윤규 16 장년3부 서진숙(16) 

678 머|기 25 인도네시아 전증일(4) 695 τ 。t~ζ!l1〈- 22 장년 1 부 김대학(14) 

679 샘칸 25 캄보디아 정옥임(6) 696 앙순애 24 장년2부 앙승찬(16) 

680 방재권 9 대학부 김행숙(9) 

* 홍언교회의 안기즉이 되71. 원하시는 분은 온당203，호 씨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0 2009년 5월 3일 

보입 

1 정기당회 
일시 :6일(수) 수요2부예배 후 

장소 ‘당회실 

2 권사회찬양연습 
일시 ‘ 매주일(6월 7일까지) 15:00 
장소 .갈렬리흘 

3 집사회찬앙연습 
일시 ’ 매주일(6월 14일까지 ) 15:20 
장소 ’ 제1교육판 307호 

톨 시l 

1 문희영 타교집사(이중현 집사의 
모친 잉현진 성도의 시모， 8교 

구 천호1구역) / 4월 23일 별세 ， 
4월 2;일장혜 

2. 이봉일 타교안수집사(이성관 집 

사의 부친 방은석 집사의 시 
부 , 이미현 집사의 조부 , 이동 
후 성도의 조부， 22쿄구 당홍구 

역) / 4월 23일 별세 ， 4월 25일 
장혜 

3 김흥근 타교성도(김정명 집사의 
부친 이윤정 집사의 시부， 7교 

구 파크리오1구역 ) /4월 24일 
별세 ， 4월 26일 장려1 

4 입회복 성도(장신자 집사의 냥 
연 ， 11교구 상계4구역) /4월 25 
일 별서11. 4월 27일 장혜 

5 이옥수 타교성도(김두연 집사의 
모친 ‘ 문원준 집사의 장모， 16교 
구 펼홍구역) / 4월 27일 별세 ， 4 

월 30일장례 

a 혼 

1 정호영 군(정용영 타교성도 배 
옥이 타교성도의 아들， 8교구)과 

4 (월) 

11'12 교구 윈맙 g엉흘린 

일 시 5월 5일(화) 940 

24교구 g성흘린 

일 시 :5월 5일(화) 10:00 

14교구 g성흘린 

일 시 :5월 7일(목) 10:30 

4교구 현도피 윈밍 명성흩힌 

일 시 5월 9일(토) 9:30 

13교구 g성흘린 

일 시 5월 9일(토) 930 

3교구 훌톨월전도뭘꾀 

일 시 :5월 10일(다음 주일) 1400 

이미선 앙(이인광 안수집사 신 

영희 권사의 딸， 8교구) / 5월 5 
일(화) 12:00, 충현교회 갈렬리흘 

2 김영준 군(김태원 성도 ‘ 이연숙 
성도의 아들， 17교구)과 정회라 

앙(정진원 씨 · 유영숙 씨의 딸) 
/ 5월 5일(화) 13:00, 마포 DMC 
액택빌딩 오월의 정원 2충 

3. 황덕율 군(황석규 집사 · 김융애 
집사의 아들， ;교구)과 문은주 앙 

(박복심 타교권사의 딸) / ;월 5 
일(화) 14:00, 충현교회 갈릴리흩 

4 김유신 군(김문일 씨의 아들)파 
빅미애 앙(박호용 안수집사 , 전 
손순 권사의 딸， 24교구) / 5월 9 
일(토) 12:00, 뉴힐탑호텔 

쭈낀흥헌 

교피소식 

20교구 훌톨월 전도필피 

장소 충현기도원 일 시 :5월 10멜다음 주일) 14:00 장 소 : 베다니흘 

흥의 교피추밴 견도 

장소 충현기도원 일 시 여전도희 5월 13일(수) 구역장 영성훈련 후 

남전도회 5월 16일(토) 14:00 

장소 충현기도원 
장 소 여전도회 각 교구 구역장 영성훈련 장소 

남전도회 1지회-301호 2xl회-307.호 

3지회 401호 4지회-407.호 

장소 충현기도원 션교힌어 흘린 

일 시 ‘ 매주일 15:00 
장 소 저11교육관 -405호(내몽골) 501호(캄보디애 

장소 :충현기도원 

장 소 : 저11교육관 207.호 

2009낸 째7차 CMTC 
(교육과정 :3주간， 장소:킬l리톨’ 

·CMπ(션교훌헨 

시 간 5월 3월(오눌) 

18:15- 19:15 1 지11강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 
19:15- 19:301 찌12강 충현교회 선교정책 

시 간 5월 10 일(다옴 주월) 

18:15- 18:451 저13강 선교지 영적 상횡 

18:45-19:101 지14강 복음을 통한 팀사역의 문제해결 

19:10- 19:30 1 저15강 영성기도회 

시 간 5월 17일(주일) 

18:15-19:50 I 직무혼련 

505호(몽골) 504호(우크라이나) 507호(너|팔) 

508호(인되 510호(베트님) 

「 훌연를지관핵뭘모집 

1.2뿜문 사회복X써지역복지팀) 

세i꽤E( 사회복지시 자격증 소지자 

시회복지핀헌 1-2던 g력자 

지원홍시 채기복지 후g관리 업무 

경럭';;1 및 운전'7/;능;;1 우대 

2제힐↓류 이력서(시뺀칙)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경력증영서， 즐업증영서 

딩회징 추천서(타교엔， 성적증영서 

3. ~1휠빔 5월 9웬토) 17 :00끼지 

r爛li 서울시 웹 역상동 짧-1 
충현교회 시무국 tr 552-8200{#401l 
서울시 S엄구 역심동 669-3 

.CMTC(밑징훌헌 ) : 5월 8일(금)-9일(토) ， 충현기도원 복지관 총무팀 tr 564-4885얘106) 

새벽기도회 (5/4- 5/1 이 

5 (화) 6 (수) 7 (목) 8 (금) 9 (토) 10 (주일 ) 

설 교자/기도자| 김성관/이형수 이광현/홍순길 최강전/이신동 박용현/이재호 강현철/장병준 최성득/이복순A 강호성/류진희 
설 교 본 런 막 1 3: 14-23 호 13:9-16 호 14:1 -9 올 1 :1-12 올 1 ‘ 13-20 올 2:1-11 올 2‘12-20 

예배 담당 (5/6 - 5/1 이 

날짜 여|배 설 교 사회 기도 찬양 

5/6 
수요 I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어머니(삼상 1:19-28) 김생관 목사 김창성 김연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호산나 찬양대) 

수요Il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고전 1:17-25) 안일찬 목사 이순식 조옥환 능력의 주 십자가(실로암 찬양대) 

5/8 금요찬양 김성관목사 강명구 예루살렘 찬양대 / 클라리넷 박지인(품2부) / 소망부 중창단 

주일 l 예수님의 질문(요 21:15-17) 정민권 목사 안일찬 정태통 〈여빼전찬양〉 

주일 Il 예수님의 질문(요 21:15-17) 김익환 목사 강병구 송두섭 다 찬앙하여라 외 / 바이올린 장연희(전엄연주자) 

5/ 10 
주일 m 예수님의 질문(요 21:15-17) 김성관 목사 장훈 차선득 내 너를 위하여 외 / 바이올린 장연희(전임연주자) 

주일 W 예수님의 질문(요 21:15-17) 하종철 목사 황진섭 엄복섭 나의 사랑하는 책 외 /소프라노 임화숙(아벤 찬양대 솔로이스트) 

주일 V 예수님의 질문(요 21:15-17) 정진호 목사 유현철 함철주 온유한주님의 음성 외 / 뻗엘 흔성중창단(지도: 이세익) 

주일찬양 엘리사옛(녹 1:39-45) 김성관 목사 최성득 노은영 아멘찬양대 /유년부 

저1 1044호 

획혈 충현 기도의 창 
“하나닝 DJ여 냐흩 지쳐주소셔 내.，~ 주께 피하냐이다” 

띠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짜 16:24)하고 자 
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리 
스도 예수의 훤롬 1:1)이 되게 하소서. 

a 위임목사님의 영육을강건(왕하 2 :잉하게 하시고，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사용하여 주소서. 

a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마음과한뭇{빌 2:2)이 되어 우리 교회를주님의 교 
회(마 16:18)로 세워 주소서. 

떼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댈 
6:14)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천국일문이 양성(딩 
전 4:에되게히소서. 

딩 1 . 1. 1 전도(딛 1:3)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때월 둘째 
주 수 · 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 
주로영접하게하소서. 

딩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 
기선교(행 1:에에 모든 성도들이 '7}는 선교샤 보내는 
선교샤 (벨전 2:아가 되게 하소서. 

a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믿게 하시고， 예루살햄 찬양대(녹 2:36)'를통하여 금요 
찬양집회가십자가의 은총으로풍성하게 하소서. 

g 충현의 재댄유지 • 동산 · 복지)들을복음의 도구로사 
용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및 납골시설 건 
립이 은혜 중에 진행(골 2:1되되게 하쇼서. 

a 피돼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 
직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담후 2 :3)이 되게 
하소서. 

ll흩표뿔훌흩훌렐훌훌훨I표함톨l 

l딛윌I꽉‘*를91 
F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집회 안내 (짧 031-766-5425) 섬 기 는 분 들 l 
구분 시 간 

오전 7:00 

II 오전 9:00 

m 오전 11 ’ 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 :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금요찬앙집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00 

구 분 시 간 장 ~‘ 

영아부 
I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 ’ 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 1호 

유치부 오전 10 :50 제 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307호 

&%.!Jl 오전 10:30 제 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507호 

중퉁 1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301호 

중퉁 2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401호 

τ;x. τ%3 Jf 오전 9:00 제 1교육관 501호 

→:ïl.경E「 1a-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 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장소 ’ > 차 량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본당 

오전 11시에드리는주일 m부 예배는 영어1 중국어1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링 
카어， 중국어， 몽골어1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역될니다 

본당 

본당 

본당 

본당 

Simuhaneous translations in En이ish ， Chine않，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녕ble at the Eleven 0' c ∞k 

Worship Ser'lice, and Sri 벼nkan， Chinese, Mong이an， 

Russian. Hindi and Indones~ are 왜soava녕ble at the 
One 0' clock Worship set끼ce 

구 분 시 간 장 ~‘ 
청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1호 

소앙부 오후 12:15 갈 렬 리 홀 ， 

사랑부 오전 11 :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 :00(성인) 

탁아부 (주)오전 8:30-오후 6:00 
선교관 1충 (핍 저녁 7:00-저녁 9:3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 10 베다니 훌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 :00 아 벤 훌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4:3 제 1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 우|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부목 사 
노광헌 이 훈 김종구 이창호 차신득 박인기 정진호 김익환 장 훈 이회식 
딩회서기 재정위원징 충현기도원깅 진도위원 제3교육위원징 에H따부 제2교쩌원회 제1교구위원회 12교구 선교위원회 

이종석 임무천 진흥용 전홍렬 검단용 하종철 안치원 정충신 양재웅 이성진 
진앙위원징 22교구징 행정위원장 쩨징위원 18교구장 5교구 2교구 18교구 편집국 6교구 

한송규 김환기 원용철 이형수 안통현 황진섭 유재진 강명구 김철규 양태선 
기획위원 -λι마。T님，~ 선교위원장 건축위원 g션영징 1교구 3교구 11교구 , 20교구 17교구 

황의만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유현철 탁청헌 김완수 최성득 최강전 
12교구정 재2교육위원징 23.교구장 실로잉친g때징 시설영선부장 대학부 4교구 외신부 a교구 23교구 

이태식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배춘식 박용현 강현철 이광현 강호성 윤요한 
11교구징 몽사위원장 여배위원징 제2교구위원징 i렘E때부징 24교구 9교구 16.교구 21교구 15교구 

검영달 이실호 최지윤 노영한 박철구 김근영 박준식 최진철 정민권 김창성 
기획위원징 전도위원 건축위원장 19.교구징 9교구징 칭년1부 8교구 19교구 14교구 7교구 

정챙길 신상수 고체숭 강철형 김영응 이재현 이순식 안일찬 송제호 김성헌 
S번2부징 재정위원 7교구장 기획위원 기획위원 초등부 중등1부 .Jl~!f 중등3부 중등2부 

이달옥 장철환A 김숭곤 함철주 융석민 김백만 김운창 
소년부징 새7뚝등록실징 깅써서기 17교구짐 예배위원 칭년2부 

정선현 안석현 김연근 김창국 김중선 · 여전도사 
24.교구징 제1교구위원징 양로원현위원 깅써원 유년부징 

임창식 진웰학부래징 검신국 전계식 장숭규 융인숙 김연식 홍순얘 이18옥교구주 김말자 
영유:호i중도돼서써실징 1교구징 전도위원 예배위원 

15교구 3교구 5교구 16.교구 

전은배 석영식 구재완 송두섭 유상태 김정연 강덕필 최문실 전은회 김정자 

20.교구징 01엔친g때징 중등2부징 제1교육위원징 탁이부징 8교구 21교구 12교구 10교구 14교구 

박상대 김규석 신광철 정창수 염복섭 김정회 이‘2복0교순구A 류진회 한성임 잉태주 

중등1부징 진도위원장 신교위서기 2교구장 71브리앨진빼징 
4교구 2교구 7교구 17교구 

이상석 오순도 양기수 김태식 김철환 
강영미 옥미자 이복순B 전영회 이혜숙 

15교구장 외신부장 4교구장 당회부서기 16.교구징 
a교구 9교구 11교구 19교구 6교구 

김연태 김종홍 장철환B 정태동 이셰영 
황순란 - 김정운 강옥련 정원임 서명란 
정년1부 24교구 1교구 23교구 13교구 

10교구징 영이부징 김A~원장 유이부징 휠렐루0엔앙대징 
조현영 차진회 이향란 

이성섭 장철규 이고등보부신장 이 1:1교상구해장 김성호 고등부 펀집국 
기도원부집 21교구징 5교구집 

조중민 이호일 추병창 최세진 김홍기 · 사랑부지도 신범식 - 외선부부지도 강영기 
8교구장 초등부장 유치부징 잉01누앨진웹징 어 H때부징 

박광식 류기명 박성명 이상복 지규성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6교구징 14교구짐 새7녁잃부징 징년1부징 칭년2부장 

- 전임연주지 장연회 노은영 
박종율 
대혁부징 - 선 교 사 송요한 

ll!Imι~등훌종 ... 킹. 


